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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 동 1  힘이 되어 주는 별명 짓기 
-「동단비 옆 동바람」

몇몇 친구들은 단비와 바람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고, 이름으로 놀리기도 한답니다. 

이야기를 죽 읽고, 단비와 바람이가 마음에 들어 할 새 별명을 지어 주세요. 

왜 그렇게 지었는지도 써 보아요. 

어쩌자고 엄마 아빠는 형 이름을 바람으로 내 이름은 단비로 지은 걸까! 게다가 성이 동이니 

형은 똥바람, 난 똥담배가 되어 버렸다. 지난번 학교에서도 그랬는데 아이들은 우리 이름을 듣자

마자 바로 ‘똥’으로 바꿔 불렀다. 아마 세상엔 그런 법이 있나 보다. ‘동’은 다 ‘똥’으로 불러야 한

다는. 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홱 돌아섰다.

“야, 김찬경, 너 그만해. 우리 형 놀리지 말라고.”



활 동 1  힘이 되어 주는 별명 짓기 
-「동단비 옆 동바람」

활 동 2  소식을 전하는 편지 쓰기
-「너 거기 있니?」

무진이네 마을에 생태원이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. 

공사로 인해 동물들이 다니던 길은 사라지고 산 주위엔 철망이 둘러쳐졌어요. 

그래서 무진이네 할머니와 주호네 할머니도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. 

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식을 전했지요. 어느 날 무진이네 할머니는 주호네 할머니를 만나러 가다가 

길을 잃고 맙니다. 다행히 무진이네 할머니가 어둠 속에서 옥화야, 옥화야  친구 이름을 부를 때 

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. 만약 무진이네 할머니가 그날의 일을 편지로 쓴다면 

어떤 이야기를 쓰게 될까요?

옥화에게 

—부월이가



활 동 3  책임진다는 것은
-「고양이가 다녀간 자리」

승준이는 시장의 동물 파는 아저씨에게서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와요. 

그러나 엄마 아빠는 고양이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. 

어쩔 수 없이 승준이는 창고에 고양이의 임시 보금자리를 마련해 놓고 

고양이를 데려가 줄 아이들을 찾아요. 

아니면 시장에 다시 돌려보내야 하지요.

➊ 고양이를 예뻐하는 승준이에게 아빠는 이렇게 말해요. “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네가 끝까지 이 고양이

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해.” 알쏭달쏭한 승준이 아빠의 말. 끝까지 고양이를 책임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? 여

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.

➋ 책 103쪽부터 105쪽을 펼쳐 보세요. 

고양이 미야는 창고에서 나와 햇볕을 쬡

니다. 여러분이 미야라면 지금 무슨 생

각을 할까요?



활 동 4 오늘 내가 걸은 길은
이야기 세 편을 다 읽어 보았나요? 

다음은 이정아 작가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입니다. 

“단비가 내리는 길, 바람이 가는 길, 아기 고양이 소리가 퍼지는 길, 청설모가 소나무 위로 

오르는 길……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었나요? 그 길에서 누굴 만나고 무엇을 보았나

요? 길 위에서 만난 우리들,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.”

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걸었나요? 그 길에서 누굴 만나고 무엇을 보았는지 떠올려 적어 보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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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 동 1  나의 소중한 보물 찾기

➊ 내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가요?

➋ 언제 갖게 되었나요? 또는 어떻게 함께하기 시작했나요?

➌ 지금 어디에 있나요?

➍ 왜 나에게 소중한가요?

이름:          나이: 


